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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농촌협약공모 전국 최다 선정, 농촌개발 날개 달다 

- 전남도내 4개 시·군 5년간 국비 1,200억원 확보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도내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농촌협약 대상 지역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43개 시·
군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20개를 선정하
였다.

  선정된 시도별 세부 선정 내역은 전남과 경북이 4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경남·전북이 각 3개 시·군, 충남·충북이 각 2개 시·군, 강원과 경기가 
각 1개 시·군이다.

  전남 도내에서는 나주시, 화순군, 강진군, 장흥군 등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은 연말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 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에 농림축산
식품부와 시·군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4개 시·군은 앞으로 5년(′22~′26) 동안 국비 최대 300억 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패키지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도가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전국에서 최다 선정된 데에는 연초
부터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대비가 적중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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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지난 1월부터 일찌감치 자체 공모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평가
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보완하였다.

  공모선정의 전제 조건인 시·군 전담부서 신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등을 시·군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행을 
독려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컨설팅 위주의 
평가를 실시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했다.

  전라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 

주체인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을 점(點) 단위에서 공간(面) 단위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 

간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을 패키지로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작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2020년 첫 실시된 농촌협약은 시범사업으로 보성군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컨설팅이 진행 중이며, 오는 7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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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제도 개요

ㅇ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125조,「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9조, 제38조 등

ㅇ (추진목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ㅇ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ㆍ군수

* 시장ㆍ도지사(시ㆍ도비 투자시), 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핵심 관계자도 주체로 참여 가능
ㅇ (협약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ㅇ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원+지방비,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 지원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 적용(50～70%)
ㅇ (협약이행) 문서상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 발생

*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시 군은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의무를 이행
<그림>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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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그림>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참고 2


